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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지희

아름다운 세상이여, 너는 어디에 있는가?
<Liverpool Biennial 2018: Beautiful World, Where 
Are You?> 7. 14~10. 28 블루코트 외(http://www.bienni-
al.com/2018/exhibition/about)

아라카와 에이 <캔버스에 키스하기> 2012_일본계 미국작가로 2012년 테이트모던에서 작품을 감상하는 새로운 방식으로 제시한 

퍼포먼스. 독일작가 유타 퀘서의 <여인>을 복제한 대형 캔버스를 낮게 설치하고, 관객이 그 아래로 기어들어가 그림을 보게 했다. 

리버풀비엔날레는 리버풀에 동시대 주요 미술 흐름을 
적극적으로 소개하고 지역과 긴밀히 조응하는 작업을 
지원하기 위해 1988년 창설됐다. 올해로 20주년을 맞은 
제10회의 주제는 <아름다운 세상이여, 너는 어디에 있는가?>. 
서펜타인갤러리 프로그램부장을 역임한 총디렉터 샐리 탈란트와 
온타리오미술관의 큐레이터 키티 스콧이 기획했다. 1788년 독일 
시인 프리드리히 실러가 짓고, 1819년 오스트리아 작곡가 프란츠 
슈베르트가 음악으로 옮긴 동명의 시를 주제명으로 삼았다. 
기획자는 이번 주제가 불확실성으로 점철된 세상을 살면서도 
여전히 아름다운 세상을 꿈꾸는 현대인의 현실을 반영한다고 
설명한다. 덧붙여 우리가 아름다움을 좇으며 보낸 230년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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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탄하기보다는, 오히려 과거를 성찰하고 더 호소력 있는 미감을 
조성하기 위한 마중물로 여기기를 촉구한다. 프란시스 알리스, 
재니스 커벨, 라미아 요레이를 포함해, 전세계 22개국에서 모인 
40여 명의 참여작가는 각자의 방식으로 ‘아름다운 세상’을 제시할 
예정이다. 한국작가로는 강서경, 양혜규가 참여한다. 이들의 
작품은 영국 최초의 아트센터인 블루코트, 복합문화센터 FACT, 
테이트리버풀, 세인트조지홀 등 리버풀 시내에 분포한 전시공간과 
공공기관 11곳에 선보인다. 특별전 <세상 속의 세상>에서는 
공공기관 소장품과 건축물에 얽힌 유구한 역사와 뒷이야기를 
풀어내며 비엔날레의 지역적 정체성을 강화한다. 지역주민과 
깊이 연계하는 것이 비엔날레의 주 목표이므로 좌담회, 워크숍, 
이벤트도 다수 마련했다. 참여작가 라이언 갠더는 리버풀 
시내의 한 초등학교와 연계해 아이들과 함께 공공미술프로젝트를 
진행한다. 10회로 예정된 공개 좌담회에는 참여작가와 큐레이터 
경제학자 언어학자 미디어사회학자 등 다방면의 전문가를 
초청해 각자의 시선에서 아름다운 세상을 어떻게 정의할 수 
있을지를 논의한다. 특히 올해는 2008년 리버풀이 유럽연합이 
지정하는 ‘올해의 유럽문화중심지’ 선정 10주년이자 지역의 
대표적 미술관인 테이트리버풀의 30주년이기도. 이를 기념하기 
위해 시 정부와 테이트에서 주최하는 다른 문화행사와 비엔날레가 
겹치며 지역 내 아트씬을 뜨겁게 달굴 전망이다.

리투 사타르 <잃어버린 소리> 퍼포먼스 2017~18_방글라데시 출신의 리투 사타르는 지난 2월 개최한 다카아트서밋에서 동명의 퍼포먼스를 선보였다. 근대화 과정에서 

사라진 방글라데시의 소리문화를 복원하고 기억하는 작업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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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서경 <정 1/4> 2011~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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폴리나 올로스카는

폴란드 작가로 동유럽권과 미국의 대중문화에서 차용한 이미지를 
콜라주해 사실적인 화면을 만든다. �

* Liverpool Biennial 2018
Bluecoat, Tate Liverpool, FACT, Open Eye Gallery, RIBA 
North, St. George's Hall 등
리버풀 내 미술관, 공공기관 총 12개

이미지 제공 Liverpool Biennial 사무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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